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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최연소 16세김하늘최고령52세버나드나이는숫자일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92개국 2925명이 102개

세부종목에서 대결을 벌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

계 올림픽이다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든 시간을 이겨낸

선수들은 17일간의 열전을 펼치며 전 세계에 감동

과 환희를 선물할 전망이다 눈과 얼음 위의 주인공

을 꿈꾸는 선수들 올림픽 출전만으로도 특별한 이

들이 있다

한국 여자피겨 싱글의 김하늘은 이번 대회 막내

다 2002년에 태어난 김하늘은 알리나 자기토바(러

시아출신올림픽선수(이하 OAR)여자피겨 싱글)

장커신(중국알파인스키) 위멍(중국프리스타일

스키) 제니 리 부르만손(스웨덴알파인 스키) 구

니타케 히로아키(일본스노보드)와 동갑으로 이번

대회 막내조를 구성했다

최고령 선수와의 나이 차는 36세다 이번 올림픽

최고령 선수는 1966년생의 셰릴 버나드(캐나다여

자 컬링)로 2010 밴쿠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그

는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평창을 찾았다

지구촌 스포츠 축제를 가족과 함께 하는 선수들

도 있다

여자 아이스하키 한국대표 박윤정(마리사 브란

트)과 한나 브란트(미국)가 그 주인공이다 생후 4개

월에 미국에 입양됐던 박윤정은 양부모가 낳은 동

생과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며 올림픽 동반 출

전이라는 꿈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박윤정은 모

국의 대표로 동생은 미국을 대표해 출전한다

또 미국의 알렉사 시메카 나이림과 크리스 나이람

부부가 피겨 페어에 함께 참가하고 베카 해밀턴과

맷 해밀턴 남매는 개막에 앞서 8일 시작된 컬링 믹스

더블에서 호흡을 맞췄다 컬링 남매의 첫 경기 상대

였던 아나스타샤 브리즈갈로바와 알렌산드르 크루

셸닉스키(OAR)는 부부 사이다 한국 여자 컬링의

김영미와 김경애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자매이다

열대 나라에서 동계 스포츠 축제장을 찾은 선수

들도 눈길을 끈다

인도의 시바 케샤반(남자 루지) 시미델레 아데아

그보(여자 스켈레톤) 자메이카의 자즈민 펜레이터

빅토리안과 케리 러셀(이상여자 봅슬레이 2인승)

은 눈의 고장에서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나홀로 참가한 선수들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92개 중 19개(아제르바이잔 버뮤다 키프

로스 에콰도로 에리트레아 가나홍콩 케냐코소

보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몰타푸에르토리코

산마리노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동티모르

토고) 국가에서는 선수 1명이 나라를 대표한다

이중 사브리나완지쿠 시마더(여자 알파인 스키)

는 케냐 최초알파인스키 참가 선수로 이름을 올렸

다 싱가포르(샤이엔 고)도 동계 올림픽에 처음 발

자취를 남기게됐다 특히 샤이엔고는 한국 동계올

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인 전이경 전 국가대표의

지도로 스승의 나라에서 싱가포르의 첫 동계올림픽

선수가 됐다

가나의 대표 아콰시 프림퐁(봅슬레이)은 네덜란

드 미국 등에서 육상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으로

봅슬레이로 전향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역경을 이겨내고 올림픽을 찾은 인간 승리 주인

공들도 있다

미국의 토린 예이터 월래스(남자 스키 하프파이

프)는 15세 때 역대 최연소 월드컵 우승을 이뤘지

만 2014년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의료사고와 국가

대표 선발전 부상의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 혼수상

태와 병마와 싸우던 그는 의료장비에 의지해 대회

에 출전하는 투혼을 발휘했으며 2017 FIS 하프파

이프 월드컵(평창)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재

기에 성공하였다

미국의 브라이언 플레처(노르딕 복합)는 백혈병

을 이겨내고 설원을 질주하고 있다 3살 때 백혈병

을 앓았던 그는 7년간 항암치료를 받는 등 병마와

싸우기도 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평창 동계올림

픽을 찾았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014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

서 안현수가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메달

을따내며 러시아국기를흔들던 모습을 기억하

는 이들이많다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국가에 대한 배신이

아닌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한젊은이

의 도전이라 여기는 이들 또한 있었을것이다

오는 9일 평창에서 열리는 2018 동계올림픽

에서도 그 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여자 바이

애슬론의 전남도체육회 소속의 안나 프롤리나

(34)와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28이상 러시

아)를 평창에서 만났다

2016년 3월 귀화한 안나는 바이애슬론 종목

에서 한국으로귀화한 첫 번째선수다

2001년 바이애슬론선수 생활을 시작한 안나

는 2003년부터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약 2009

년 평창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

여자 계주팀 일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실

력을 과시했다

2010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때스프린트에서

4위 스프린트 1위를 했던 안나는 2013년 출산

이후컨디션이 하락하면서 대표팀자리를 내놓

아야 했다 그러나 귀화 이후 2016년 8월 에스

토니아 여름세계선수권에선 한국 대표로 스프

린트 은메달 추발 동메달을 따내며 재기에 성

공했다

지난달 6일 IBU 4차 월드컵여자 10km추적

에서 8위에오른데 이어 27일 이탈리아 리드나

운에서 열린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오픈

유럽선수권대회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 21

분19초8을 기록해 출전 선수 110명 중 6위에오

르는 등 평창 올림픽 개막이 다가올수록 메달

권에근접하는 성적을 내면서쾌조의컨디션을

이어가고 있다

안나는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연습

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유

리한점이 있다 지금몸상태가 이어진다면경

기에서충분히 성과를낼수 있을것이다고 자

신 있게말했다

안나에 이어 2016년 12월귀화한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28) 또한 올림픽에서 선전을 예고

하고 있다

아바쿠모바는 러시아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지난 2014년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인

경기 은메달 2015년 하계세계선수권대회혼성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귀화를 결심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아바쿠모바는 지난해 2월

오스트리아 호흐필첸에서 열린 2017 국제바이

애슬론연맹(IBU)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 15에서 43분33초7로 5위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 12월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여자 일

반부 15km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목에거는등

평창 올림픽 메달 전망을밝게했다

아바쿠모바 또한 평창에서 메달을 목에 거

는게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들은 10일 스프린트 75를 시작으

로 12일에는 추적 10km 14일 개인 15km 17

일단체출발 125km 22일 계주 4×6종목에

출전해 메달 경쟁을 벌인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

kwangjucokr

2018 평창동계올림픽피겨여자

싱글의 김하늘이 8일 오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첫훈련을하고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페어 미국 알렉사 시메카 나이림크리스 나이람 조가 8일

오전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훈련하고있다 연합뉴스

평창을빛낼스타들

미국나이람부부피겨페어에참가

컬링김영미김경애선수는자매

브라이언플레처암극복설원질주
캐나다셰릴버나드 미국브라이언플레처

우린부부

우아하죠?

푸른 눈의 태극 전사들

우린전남도체육회선수

안나프롤리나 예카테리나아바쿠모바

여자바이애슬론출전위해귀화

안나프롤리나

예카테리나아바쿠모바

전남에올림픽메달선물해야죠


